
가족이함께읽는페이지

유대인의 지혜가 담긴〈탈무드〉에‘배움은 흉

내에서 시작한다’는 속담이 나옵니다. 배움은 이

렇게 모방에서 출발합니다. 갓난아기가 엄마의

손짓과 말을 흉내 내면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성

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불제자에게

배움은부처님이되는과정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수레(乘)’에 비유되곤 합

니다. 불제자에게있어배움은수레의두바퀴, 즉

정진과 숙련이라는 이름의 바퀴를 끄는 동력입니

다. 만약 정진과 숙련이라는 두 바퀴가 없다면 배

움의수레는멈추고말것입니다. 

호수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물오리가 수면 아래

에서 두 발을 습관처럼 움직이듯이 배움의 정진

은 지나치게 애쓰지 않는, 부드러운 물결과 바람

의 흐름과 같아야 합니다. 모든 게 자연스레 이뤄

지는여정에서배움은한단계씩나아갑니다. 

불제자에게 배움은 경전에 나오는 교학적인 지

식을 단순히 습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론

적 교학이 토대는 되겠지만, 부처님처럼 되기 위

한 실천의 덕목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자비의 실

천행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불설

함수유경(佛說鹹水喩經)〉에는배움의과정을‘오

탁악세(五濁惡世)’에 빠져 허우적거리던 사람이

밖으로 나와 지혜의 언덕에 오르는 과정으로 비

유한이야기가나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어느 날 부처님께서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목

욕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때 부처님께서 여

러 비구들에게“그대들을 위해 물에 빠진 사람을

비유로 들어 일곱 가지를 말하겠다”며 다음과 같

이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물을 비유로 든 일곱 가지란 무엇

인가? ①어떤 사람은 물에 빠져 있고 ②어떤 사람

은 물에서 머리를 내밀었다가 다시 물에 빠지며

③어떤 사람은 머리를 내밀어 사방을 둘러보고

④어떤 사람은 머리를 내밀고 다시는 물에 빠지

지 않으며 ⑤어떤 사람은 물에서 나가려고 하고

⑥어떤 사람은 저쪽 언덕으로 가려고 하며 ⑦어

떤 사람은 저쪽 언덕에 이르러 깨끗한 마음으로

저쪽언덕에서게된다.”

이어서이렇게덧붙이셨습니다. 

“이들 중에 첫 번째, 물에 빠진 사람은 좋지 않

은 법(法)이 온몸을 감싸고, 죄가 무거워 지옥에

서빠져나오지못하는자이고, 두번째, 머리를물

밖으로 내밀었다가 다시 물에 빠진 사람은 선한

법에 대해 믿음이 있어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그방법을구했다가, 다시여러선한법에대해부

끄러움을품는다. 세번째, 물에서나와사방을둘

러보는 사람은 선한 법에 대해 믿음이 있고 부끄

러워하는 마음과 용맹스런 마음이 있으며 온갖

선하지 않은 법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네

번째, 물에서 나온 사람은 세 가지 번뇌[結使]를

다하고 수다원이 되어 물러나지 않으며 반드시

인간에돌아와서는얻는바가있다. 다섯번째, 물

에서 빠져나와 저쪽 지혜의 언덕에 가려는 사람

은 세 가지 번뇌를 다하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

음이 엷어지고 사다함이 되어 (천상으로 갔다가)

이 세간에 와서 괴로움의 근본을 없앤다. 여섯 번

째, 저쪽 언덕에 이른 사람은 5하분결(下分結)을

끊고 아나함이 되어 저 천상에서 열반에 들고, 다

시는 인간 세계로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저쪽 언덕에 이르러 깨끗한 마음으로 서 있

는 사람은 온갖 번뇌가 없게 되어 생각과 지혜를

해탈해 생사의 근본을 끊는다. 비구들은 이렇게

또다시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불설함수유경〉中에서

공부는 숙련의 과정

배움을 시작해 열반에 이르는 단계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물은 오염된 세상인

오탁악세를 의미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중생

이며, 물에서 빠져나와 언덕에 이르는 과정은 보

살의 성취단계를 비유합니다. 부처님의 법이 무

르익는과정이라할수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위해서는 물속에서 나와

야합니다.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는 일은 쉽지 않

습니다. 신심이 부족해 의심과 두려움으로 주변

을 기웃거리면 물 밖으로 잠시 머리를 내밀 수 있

을 뿐 다시 물에 빠져들고 맙니다. 혼돈의 상황은

반복됩니다. 물에 휩쓸리지 않고 지혜의 언덕(바

라밀)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된 자각(올바른 앎)

이필요합니다. 

참된 자각에 대한 성취는 시간과 노력에 비례

하진 않지만 인내하며 훈련하는 과정은 거쳐야합

니다. 현실에 대한 참된 자각은 법(Dharma)에

대한 믿음을 갖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후 숙련과

인내를 통해 점점 향상될 것입니다. 의심을 버린

수다원을 거쳐, 고통과 혼란을 정화한 사다함, 참

된 법을 얻은 아나함과를 성취하면 드디어 대자

유인인아라한에도달하게됩니다.

보살에 이르는 단계는 이렇게 배움의 단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불제자의 배움은 자

신을 알고, 타인을 이해해 전체를 아우르는 일입

니다. 반면 학창시절의 공부도 숙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현실적인 이익과 효과

가 발생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성장해 상급학교

로의 진학 등 향후 진로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

문입니다. 배움은‘나’를 키우고 향기롭게 하는

과정입니다.

리더의 다짐인‘사홍서원’

배움의 자세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아이쇼핑 ②자각의 참맛을

잠시 맛보았지만 비판·비평하는 태도 ③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순수한 아이처럼 흡수하는 자세

④자신을 부드럽게 리드하는 태도 등입니다. 두

려움과 의심 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신

명나게 배우는 자세는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배움의자세라하겠습니다. 

더불어 배움을 회향하는 과정 역시 소중합니

다. 즉, 실천의 과정은 모든 불자들이 불교의식과

법회에서 독송하는 네 가지 큰 서원에 담겨있습

니다. 바로 ①중생무변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중생을다건지기위해깨달음의피안(彼岸)에도

달하겠다는 다짐 ②번뇌무진서원단(煩惱無盡誓

願斷)-모든 번뇌를 다 끊겠다는 다짐 ③법문무량

서원학(法門無量誓願學)-드넓고 심오한 부처님

의 가르침을 모두 배워 깨닫겠다는 다짐 ④불도

무상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은 깨달음을 다 이

루어성불하겠다는다짐등입니다. 

‘배워서 남 주자’는 말을 들어 보셨나요? 학문

의 실천을 강조한 재치 있는 표현입니다. 육바라

밀(보시·지계 인욕·선정·정진·지혜)과 사무

량심(자비희사-慈悲喜捨) 등자신과세상을향기

롭게 하는 실천은 삼독(탐욕, 무지, 분노)에 오염

된오탁악세를정화시켜줍니다. 

〈법구경〉에서“우리의 현재는 우리가 과거에

생각했던 결과”라고 전합니다. 배움과 실천을 다

짐함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당당한 불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황선미(시인)

隨處作主,내삶의주인공은나 배움은나를향기롭게한다

자신을믿으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온전함을 믿으세요.

세상이 나를 도우려 함을 믿으세요. 

사람들의 순수함을 믿으세요. 

자신을 믿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모두에게 친절하세요. 

공부와깨달음의과정, 비슷

‘배워남주는마음’도중요

‘사홍서원’, 배움자세로삼길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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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최주현

제 품 설 명

판 매 처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괘불크기 : 가로 200㎝×세로300㎝

■무 게 : 15kg

■구 성 품 : 휴대용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입금→ 배송)

■배 송 : 입금후 5일내 배송가능

언제어디서나부처님을모시고법회를진행할수있습니다

판 매 처

■구입문의 : 현불샵 02)2004-8213

■입금계좌 : 농 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고즈녘한 산사,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2⃞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규격 및 가격

「소」 85×65×135㎜ 15만원
「중」110×80×160㎜ 20만원
「대」140×95×200㎜ 25만원

■재질 : 청동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